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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세금신고 어려워 마세요"…
국세청, 홈택스 내비게이션 제공

 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‧납

부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

혔다.

  이번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시범운영으로 제공 

대상은 약 1100만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

납세자 약 860만명, 인적용역자 등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

약 240만명이다.

 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쉽

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금 길잡이 서비스다.

 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

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부터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간단

히 마칠 수 있다.

  신고 진행상황, 과거 신고내용, 신고 도움서비스(개별분

석자료),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.

  이용기간은 오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이며, 

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제한적으로 6월 30일까지 이용할 

수 있다.

  종합소득세 외 다른 세금 신고도 신고기한에 맞춰 제공

할 예정이다.

1분기 국세수입 19조원↑…
소득세‧ 법인세 동반 증가

  지난해 1분기 코로나 국면에서 기업실적이 개선하고, 

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.

  또한,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을 추가로 늘렸지

만, 세금이 더 걷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위기상황에도 안

정적인 재정운용에 방점을 찍었다.

 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‘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

월호’에 따르면, 올해 1~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

으로 지난해 1~3월보다 19조원 증가했다.

  이는 올해 목표 세금 수입의 31.3%를 거둬들인 것으

로 2020년 1분기보다 6.9%포인트 더 빠르게 세금 곳간

이 채워진 것이다.

 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을 바탕으로 

납부한다. 따라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은 지난해 경제상

황의 청사진으로 풀이할 수 있다.

 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“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

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

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”라고 전했

다.

업력 7년내 창업기업 187만5천개...
총 매출액 750조원

  2018년 말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187만5천 

개로 전년 말보다 7.3%(12만7천 개) 증가한 것으로 나타

났다.

 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

고 이 중 정보통신·교육·예술·스포츠 등 지식서비스업 

및 제조업을 포함하는 기술기반 업종이 25.3%(47만5천 

개), 비기술기반 업종이 74.7%(140만 개)를 차지했다고 

밝혔다.

  대표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2.1%로 가장 많았고, 

뒤이어 50대(27.8%), 30대(22.0%), 60대 이상(12.3%), 20

대 이하(5.8%) 등의 순이다. 이중 20대 이하 대표자는 전

년 대비 16.6%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.

  창업기업의 고용인원은 304만1천 명으로 1년 사이에 

5.0% 늘었다. 창업기업이 2018년 창출한 매출은 749조3

천억원으로 6.2% 증가했다. 이 중 기술기반 업종 매출이 

33.5%, 비기술기반 업종이 66.5%를 차지했다.

  중기부는 "창업기업 8천 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창업 

자금은 평균 3억1천만원으로 나타났고, 평균 자산은 5

억1천만원, 영업이익률은 7.6%(평균 3천900만원)였다"

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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